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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쿠팡 수사 요청하니 블랙리스트 폭로한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편파적인 경찰 수사 규탄 기자회견
 
○ 기자회견 취지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쿠팡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제기된 후,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은 취업방해행위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쿠팡 법인과 대표이사들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업무지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에 관한 자
료는 폐기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압수수색을 요청하였지만, 지금까지 쿠팡에 대한 강제수
사가 진행된 바는 없었습니다.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송파경찰서에서는 
수사관이 교체되었습니다. 

-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은 블랙리스트 관련 상황을 제보한 제보자의 노력이 있었기에 드러날 수 있
었습니다. 대책위와 법률대응팀에서는 제보자들에 대한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제보자들을 추적하여 이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고, 경기남부경
찰청은 고소를 이유로 제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익제보자의 지위에 있는 제보
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자체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
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제보자를 위축시키려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에 제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의 부당함, 그리고 쿠팡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쿠팡이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강제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의 
부당함을 밝히고자 합니다. 기자분들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 개요
§ 날짜: 2024. 7. 9.(화) 오후 1시 
§ 장소: 경기남부경찰청 앞 
§ 주최 : 쿠팡 대책위원회, 쿠팡 블랙리스트 민변 법률대응팀
§ 주요 발언 
- 발언 1. 불공정한 수사의 문제점 - 김병욱 변호사(민변 법률대응팀)
- 발언 2. 공익제보자에 대한 강제수사의 문제점 – 양성우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
센터)
- 발언 3. 제보자 당사자 발언 



- 발언 4. 쿠팡 관련 수사상황의 문제점 - 쿠팡대책위원회 권영국 대표  


